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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놀다

11. 19 ~ 12. 18 인천아트플랫폼(http://www.inartplat-
form.kr/project/project_view.php?sq=247)

오석근 <교과서(철수와영희)> 100×124cm 디지털 C-프린트 2011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지난 7월 공개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작가 
61명의 그룹전 <유어인천>을 개최한다.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거나 인천과 연관된 작업을 하는 25세 이상 40세 이하 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한다. ‘인천에서 놀다’라는 전시 제목처럼 이번 
전시는 향후 지역 미술을 이끌어 나갈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미술의 컨텐츠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을 마련한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인천이라는 지역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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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윤종필은 국제도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신도시 송도를 대상으로 2개의 싱글 채널 영상 및 아카이브 
작업 <신기루를 찾아서>를 선보인다. 작가는 송도에서 개발의 
이름으로 진행된 급격한 사회 변화의 양상을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실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사진작가 오석근은 반대로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에 시선을 던진다. 그는 폐허가 된 장소들을 배경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철수’와 ‘영희’ 캐릭터의 인형 탈을 쓴 인물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는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도시 계획에 의해 
개인의 이야기는 묵과되어 버리고, 본질은 간과된 채 거짓과 
허영이 지배하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작가인 유광식은 직접 주변을 산책하며 작품의 소재를 
찾는다. 벽과 건물에서 발견한 갈라짐 벗겨짐 파식 흘러내림 뜯김 
덧칠 변형 물배임 이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로써 이 
지역에 형성된 오래된 삶의 구조와 형태를 반추하게 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www.inartplatform.kr(http://www.inartplatform.kr/)
032)76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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